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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완도군의회 의장 김양훈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해상왕 장보고 대사의 제1183주기를 

맞아 온 군민과 함께 추모 다례제를 올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김현철 부군수님과 

이철 도의회 부의장님, 신의준 도의원님,

그리고 박성규 부의장님, 지민, 박재선,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다례제를 준비하여 주신 사단법인 장보고 연구회 

박봉욱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장보고 대사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을 

기리며, 그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장보고 대사는 완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해양 문화를 

이끌었던 해상왕이자,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세계에 

드높인 선구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완도는 장보고 대사의 해양 개척 

정신과 리더쉽이 필요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청해진 천년의 혼과 장보고 대사의 

업적을 이어 받아 해양 잠재력을 발현시켜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바다를 통하여 지역 경제를 

단단하게 하고, 거침없이 쑥쑥 뻗어가는 해양문화로 

한 단계 더 도약시켜야 할 것입니다.

  완도군의회는 장보고 대사의 유산을 보존하며, 이를 

바탕으로 완도가 더 큰 가능성과 비전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대사를 추앙하는 마음으로 다례제를 

봉행하고 이러한 염원이 온 군민과 함께 이루어지길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